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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1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
   요나단에게 이르되
  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
  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
02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
  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
  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
  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
   그렇지 아니하니라 

03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
  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
  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
  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 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
  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 뿐이니라 
04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
  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

05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
  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
  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
06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
   그 때에 너는 말하기를
  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
  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
07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네 종이 평안하려니와
  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
08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
  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
  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
  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
09 요나단이 이르되
  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
  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
  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

10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
  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네게 대답하면
  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
11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
  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
  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


